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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미술관 설날
축제만 같아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로 제 7회를 맞이하는 보스톤미술관

(MFA)의 음력 설날 축제(Lunar New

Year Celebration)가 오는 2월 1일 토요일

에 개최된다. 이 행사는 미술관에서 하루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행사 3위에 오른 바

있으며, 작년에는 1만 2천 명 이상의 관객

이 참여하였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이며, 모든 방문객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기존의 전시를 관람하는 것 외에 특

별히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나라들

의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들이 진행

된다.

한국 행사들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선하여 준비한다. 해마다 관람객들로부

터 좋은 반응을 얻는 세 ▶▶3면으로 계속

입장도 무료 한국문화공연도 풍성  
온 가족이 무료로 즐기는 설날 축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우

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이미 도착시간

을 안다.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내비게이션

덕분이다. 그러나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하

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내비게이션이 주는

도착시간은 가상이지만 어떻게 목적지에 도

착하는 지는 철저한 현실이다. 현대는 이처

럼 가상과 현실이 뒤섞여 있다. 이곳이 우리

가 서있는 좌표다. 

이 좌표는 4차산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

는 것이 브라이언 이(Brian Lee) 세나야

(Senaya, Inc.) 대표의 설명이다. “4차산업

이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

난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도착하기 전 언

제 도착할 것인지 알게 해준다. 아마존이 주

문하기 전 이미 수요를 예측해 물건을 배송

한다는 개념과 유사하다.” 

4차산업의 개념은 그럼에도 알 듯하면서

도 잘 잡히지 않는다. 4차산업처럼 보스톤

사람들에게는 가깝고도 먼 곳이 케임브리지

켄달스퀘어(Kendal Square)다. 세계 최고

의 바이오클러스터이자 첨단 창업의 현장이

지만 특별히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또

다른 도시 건물에 불과하다. 켄달스퀘어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선 그 안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브라이언 ▶▶8면으로 계속

난 반도체 가이, 한국 보스톤 진출 돕겠다

머신투머신 SaaS 전문회사 세나야 2010년 창업 
미래교육 티칭 없어지고 오로지 러닝으로 대체될 것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1. 

브라이언 이 세내야 대표 / MiT Open Learing, Senior Adviser

케임브리지 테크놀로지 스퀘어 600번지 2층에 위치한 MIT 오픈러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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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및 도쿄 올림픽 
단일팀 기원 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

협의회(이하 평통)는 신년 하례식

및 전체회의를 보스톤 북쪽 로렌스

소재 이가그릴에서 갖고 올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기원 및 도

쿄 올림픽 단일팀 기원을 위한 문화

행사 개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희 신임 간사의 사회로 시작

된 전체회의에서 한선우 회장은 “

이제 6.25세대와 차세대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

히,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기원 및 도쿄 올림픽 단일팀 기

원을 위한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한인 사회에서 큰 공감대

를 형성할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

다. 

장수인 수석부회장은  2020년 상

반기  6.15 남북 공동 성명 20주년,

한국전쟁 70주년 등의 평통 사업 계

획을 설명했으며 각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 다가가는 다

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자 다채

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신년 하례식에서는 김용현 총영

사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민

주평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므로 서로 소통하며 힘을 키워 한

인 사회 기상을 올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해에는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하여 우리의

소리를 높이자고도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평통위원들

외 김용현 총영사 내외, 이현우 부

총영사 및 영사 , 장우석 매사추세

츠 한인회장, 조원경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장, 윤철호 노인회장 등  총 50여명

이 모여 새해인사 및 덕담을 나누며

신년하례식을 마쳤다.

보스톤 평통 신년하례식 및 전체회의서 밝혀 

보스톤 평통이 12일 로렌스 소재 이가그릴에서 평통위원 및 3개 한인회 그리고 총영사관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명물 프루덴셜

탑오브더허브(Top of the Hub)

레스토랑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Skywalk Observatory)가 4월

18일 문을 닫는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탑오

브더허브 레스토랑과 스카이워

크 전망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

는 셀렉트 레스토랑(Select

Restaurant, Inc.)의 관계자는 프

루덴셜 빌딩의 소유주인 보스톤

프로퍼티가 수년간의 협상 노력

에도 불구하고 리스연장을 거부

해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프루덴셜빌딩 52층에 자리한

탑오브더허브 레스토랑은 보스

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해 많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파티 장소로 이용되어 왔

다. 따라서 보스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자

리로 자리매김 했었다. 

스카이워크는 이 빌딩 50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스톤에서 가

장 높은 전망대였다. 전망대는

성인 21불, 어린이 15불로 비교

적 고가였으며, 탑오브더허브는

연어스테이크가 $38, 스테이크

가 $55, 그리고 가장 저렴한 와인

이 한잔에 $10 정도였다. 

레스토랑측에 따르면 4월에는

2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

게 될 것이며 이들에게는 15일

수요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의 존 쿼글리아타 회장

은 “이번 폐쇄는 사업부진이나

렌트비 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

며 오로지 리스 연장 거부에 따

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계속된

매출 증가로 수백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계속 운영하기를 진심으

로 바랬지만 보스톤 프로퍼티는

거부했다고 쿼글리아타 회장은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프루덴셜 탑오브더허브와 
스카이워크 전망대 문닫아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Spring Schedule 2020

9:00 AM - 11:00 AMMATH IIC(SATII)

TimeClass

2:00 PM - 4:00 PMBIOLOGY(AP/SATII)

11:30 AM - 1:30 PMCHEMISTRY(AP/SATII)

3/21 - 5/30(saturdays)

5:00 PM - 7:00 PMMATH IC(SA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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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Plus Summer Schedule 2020

8:00 AM - 12:00 PM
7/6 - 7/24(Monday-Friday)

SAT I prep

TimeClass

To be announcedAfternoon sessions

SAT I prep
8:00 AM - 12:00 PM
8/3 - 8/21(Monday-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

-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

(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제21대 재외선거 등록 신고 
1위 호치민, 2위 상하이

배 시연 및 한복 입어보기 순서

가 올해는 로드아일랜드 한글학

교(교장 김희몽)의 협조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에 진행

된다. 

또한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활

동하는 현대무용가 자넷 박의 무

용극 “어머니의 옷장”, 조미나

와 김도연 및 맥스 리들리로 구

성된 국악재즈 그룹의 연주, 그

리고 박찬희씨가 지도하는 한국

전통무용단의 공연이 오전 11시

와 오후 1시 반에 미술관 내의 알

폰드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공

연은 무료이지만, 한 시간 전에

배부하는 티켓을 받아서 입장해

야 한다.

그 외의 행사로는 중국 여성무

용단의 화려한 사자춤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베트남 단체가

준비하는 쿵푸 시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관 전체가 개방되

므로 방문객들은 이러한 특별 행

사 외에 일반 전시관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후에는 주차는 물론 입장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어려움

이 있으므로 미술관 입장 시 대

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입장하는 것이 좋다. 예술

협회는 “한복을 입고 오는 것도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

”이라고 권장했다. 

<행사 일정>

장소: 보스턴 미술관 (Mu-

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0년 2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세배 시연: 오전 11시, 오후 1

시, 오후 3시

한국 무용 및 국악 재즈 공연: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알폰드

오디토리움 (공연 1시간 전 티켓

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21대 총선에 가장 관심이 뜨거운

해외 도시는 호치민인 것으로 나타

났다.

전 세계 176개 재외공관에서 제21

대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청과 재외선거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치민총

영사관에 재외선거 신청•신고를 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았다.

1월 13일 현재 호치민 총영사관에

재외선거 신청•신고를 한 사람은 총

3,822명. 상하이 총영사관(3,179명),

뉴욕 총영사관(2,379명), 중국 대사

관(2,257명), 일본 대사관(2,093명),

LA 총영사관(2,030명), 칭다오 총

영사관(1,784명)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위

한 국외부재자 신청과 재외선거인

신고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오는

2월15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재외선거 신청•신고자

는 총 5만4,889명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 참여한 15만4,217명보다 10

만명 가량 적다.

20대 총선보다 신청•신고자가 적

은 이유는 아직 신청•신고 기간이 1

달 남았고, 재외선거 영구명부에 있

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 숫자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 참여한 재외선거인

4~5만여명 중 2회 연속 선거에 참여

하지 않아 명부에서 제외되는 2만

여명을 빼면 약 2만여명이 영구명

부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부재자 신청과 재외선거인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

선 거  홈 페 이 지

(http://ova.nec.go.kr)에도 가능하

다. 또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

편,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 신고

를 할 수 있다.

▶▶1면에 이어서

"보스톤미술관 설날축제만 같아라"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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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봉 뉴스타JBL 대표 프리미어 합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이제봉 뉴스타JBL부동산

대표가 프리미어 리얼티(대표 나

원태)에 합류했다. 2017년부터 약 3

년여간 뉴스타를 운영해왔던 이 전

대표는 LA에 본사를 둔 뉴스타와

의 계약을 접고 프리미어 리얼티에

COO로 합류한다. 

이 전 대표는 “작은 한국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

서 시너지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뉴스타가 캘리포니아 브

랜드로서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고

또한 뉴스타로 같이 하기에는 행정

적인 문제가 있어” 프리미어에 합

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 전대표의 영입에는 나원

태 대표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나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이제봉

대표를 만나 향후 비즈니스에 대해

상의하고 영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

여왔다. 

이제봉 전 대표는 “나 대표와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생각하는 비

즈니스의 꿈이 같은 영역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

도 중국사람처럼 합해서 크게 투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보기 위해 개발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 취항으로

인해 중국 및 베트남과 보스톤의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

”고 말하고 “중국 및 베트남 시

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제

봉 전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부동

산업에 종사해왔다. 주로 보스톤

남쪽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다.

같은 해병대 출신인 남문기 뉴스타

대표를 해병대 모임에서 만나면서

뉴스타와 함께 하게 됐다. 남문기

뉴스타 대표는 당시 보스톤 뉴스타

의 백영주 대표에게 이제봉씨를 소

개해 뉴스타에 합류했었다. 

나원태 대표는 “이 전 대표를

프리미어로 모셔 너무 든든하다.

비즈니스에 대해 다각적인 면에서

볼 수 있으며 같은 비전을 갖고 여

러 각도에서 상호 상의하므로 시너

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밝

혔다.

editor@bostonkorea.com

올스턴 하버드애비뉴에 161번지 고든빌딩에 위치한 프리미어에서 최근 COO로 합류한 이제봉 씨(사진 우)와 프리미어 나원태 대표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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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타이레놀 구입 부모 보상받는다

보스 스피커 미국내 매장 모두 철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프레밍햄에 본사를 둔 스

피커 회사 보스(Bose)가 미국 내

에 위치한 119개 전 매장을 닫고

철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보스의 결정은 최근

보스의 판매가 급격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향후 몇 개월간에 걸

쳐 진행될 보스 스피커 전시 매

장의 폐점은 미국, 유럽, 일본 그

리고 오스트렐리아 등에서 진행

된다. 

보스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매장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보조는

물론 퇴직금을 지불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보스는 1964년 MIT 학생이었

던 아마 G. 보스(Amar G. Bose)

가 설립했다. 첫 오프라인 매장

은 1993년 메인 키터리에 개장했

으며 매사추세츠에는 벌링턴 몰

과 렌섬 프리미엄 아웃렛 그리고

뉴햄프셔 매리맥 프리미엄 아웃

렛에 매장이 있었다. 

비록 미국 등지에서 매장이 모

두 문을 닫지만 한국을 비롯한

중국, UAE 및 다른 시장의 매장

은 여전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유아용 타이레놀(Infants‘

Tylenol)의 제품 포장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집단소송에 대해 존슨

앤존슨이 6백30만여불(6.315mil-

lion)을 지급키로 동의했다. 이에 따

라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존슨앤존슨은

모든 1또는 2온즈 유아용 타이레놀

구입에 대해 병당 2.15불($2.15)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영수증을 보관

하고 있는 부모들은 모든 증명 가능

한 구입 병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증거를 제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최고 7병인 15.05불($15.05)을 보상

받는다. 지난 2014년 10월 3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유아용 타이레

놀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청구

(Claim)가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올해 4월 13일까지 KCC의 웹사이

트 (www.infantstylenolsettle-

ment.com)에서 청구해야 한다. 다

만 가정당 한 번만 청구해야 한다. 

이번 케이스의 최종 심리(hear-

ing)는 2020년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어 보상합의금은 그 이후에나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존슨앤존슨은 2014년 이후 유아

용 타이레놀(Infants‘ Tylenol) 포

장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

과 이름은 유아용 전문 약품처럼 느

끼도록 했으며 가격을 어린이용

(Children’s Tylenol)보다 비싸게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제품의 내용물

은 동일한 농축의 아세타미노펜용

액이 들어 있었다. 존슨앤존슨은 다

만 소비자 기만을 부인했으며 특별

한 용기와 안전을 위한 경구용 주사

기(syringe)를 넣었기 때문에 가격

이 높았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소비자 기만 집단소송에 6.3밀리언 합의 
영수증 없어도 청구가능, 4월 13일까지 
유아용, 어린이용 내용물 차이 없어 

타이레놀이 유아용은 성분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고 약간 비싸게 판매했지만 알고보니 어린이용과 동일하
고 주사기만 더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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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사물놀이팀 렉싱턴서 설 축하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문화

교육부의 사물놀이팀(지도 김

경선 교사)은 11일 렉싱턴 소재

캐리메모리얼센터(Cary Me-

morial Center)에서 열린 설날

축제에서 사물놀이를 공연, 한

국의 멋과 전통을 알렸다. 

렉싱턴중국인협회(CAAL)

가 주최한 2020 설날축제는 사

물놀이를 비롯 중국 전통 춤, 렉

싱턴 고등학교의 남성 중창, 중

국 고유 무술 시범 등으로 구성

됐다. 

김다현, 김주현, 오미쉘, 안효

기, 최서경, 최재민, 최재윤, 한

예린 학생 등 1학년부터 8학년

까지로 구성된 뉴잉글랜드 한

국학교 사물놀이팀은 김경선

지도교사의 지도로 이번 축제

에 참가했다. 

남일 교장은 “멋진 사물놀

이 복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 공

연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하나

의 소리인 듯 했으나 이내 꽹과

리, 징, 북과 장구 등 네 가지 악

기들이 서로의 독특한 소리를

내며 절제된 호흡으로 하나가

되었다 다시 나뉘며, 가랑비가

내리다 폭우로 바뀌고, 다시 우

박과 폭설이 내리다가 하얀 함

박눈으로 조용히 청중들에게

내려 앉으며 우리 민족의 멋과

전통을 마음껏 선 보였다.”고

이날 연주를 묘사했다. 

렉싱턴중국인협회(CAAL)

주최 설날축제는 렉싱턴 타운

의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의 행

사로 'Chinese New Year'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수지 리 스넬(Susie Lee-

Snell)회장과 신보경 부회장이

이끄는 렉싱턴의 한인 학부모

회 코렉스(KOLex)의 지속적

인 요청으로 명칭을 음력설날

(Lunar New Year)로 바꾸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문호를 열

었다.  

작년에는 가야금 연주자 박

현아 씨가 가야금 연주를, 올해

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

들이 사물놀이 공연으로 이제

아시안의 축제로 조금씩 방향

을 잡아가고 있다. 

코렉스는 매년 다이아몬드

중학교에서 월드랭귀지위크와

헤이스팅 초등학교의 헤이스팅

인터내셔널위크 등을 주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중국인협회 주최 설날 행사 초청 공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문화교육부의 사물놀이팀(지도 김경선 교사)은 11일 렉싱턴 소재 캐리메모리얼센터(Cary Memorial Center)에서 열린 설날 축제에서 사물
놀이를 공연, 한국의 멋과 전통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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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츠와 탐 브래디 결별 조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

자 = 올해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 결정전에 방영되는 현대차

광고에 보스톤 출신 유명인들이 대

거 등장한다. 패트리어츠팀이 올해

슈퍼볼에 출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스토니안들은 현대차 광고로 조금

이나마 달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차 슈퍼볼 광고는 2월 2일 날

열리는 경기 1쿼터가 끝난 뒤 60초 동

안 방영될 예정이다. 서드베리 출신

배우 크리스 에반스(Chris Evans),

레드삭스 광팬으로 유명한 뉴튼 출

신 배우 존 크래신스키(John

Krasinski), 렉싱턴 출신의 레이첼

드래치(Rachel Dratch)와 보스톤 레

드삭스의 전설 데이비드 오티즈

(David Ortiz)가 등장한다. 지난 월

요일 발표된 티저 광고에는 SNL 스

타 레이철 드래치가 도미니카 출신

인 오티즈에게 지역 사투리를 가르

쳐  주 는  모 습 이  다 뤄 졌 다 .

(https://youtu.be/Af5PB7NjxcU)

정식 슈퍼볼 광고는 1월 27일 오후 9

시 CBS의 슈퍼볼 특집 방송에서 최

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광고의 감독 또한 매사추세츠 출

신 영화감독 브라이언 버클리

(Bryan Buckley)가 맡았다. 60여 개

의 슈퍼볼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알

려진 그는 스왐스콧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의 촬영도 보스톤 및 인

근 지역에서 진행되어 보스토니안에

게 ‘숨은그림찾기’하는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현대자동차의 슈퍼볼 광고에

대 해  보 도 한  보 스 톤 닷 컴

(boston,com)은 한국의 자동차 회사

가 왜 전미를 대상으로 한 수백만 달

러짜리 광고에서 보스톤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의 대변인은 보스톤닷컴

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광고는 패

트리어츠와 아무 관련이 없고 4년 연

속으로 슈퍼볼 경기에 참여하리라는

기대와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슈퍼볼 광고는 세계에서 가장 비

싼 광고로 유명하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로 12년째 슈퍼볼 광고를 진행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자동차 브랜드 1위,

전체 브랜드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올해 현대자동차의 슈퍼볼 광고에

는 2019년 가을에 출시된 2020 쏘나타

가 소개된다. 

sun@bostonkorea.com

현대차 슈퍼볼 광고에 보스톤 유명인 대거 등장

현대자동차의2020 슈퍼볼광고에출연하고있는보스톤레드삭스의전설데이비드오티즈(DavidOrtiz)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

츠의 쿼터백인 탐 브래디가 앞으

로 2달 뒤에는 NFL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자유 계약이 가능한 선

수가 된다. 2000년도 NFL 드래

프트에서 6번째 라운드에서 패

트리어츠에 선택된 브래디는 이

후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패트리

어츠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

며 선수 생활을 해왔다.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작년

8월 이후로 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

다. 2019 시즌이 브래디의 계약

마지막 해지만, 2019 시즌이 시작

하면서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일

절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패트리어츠가 브래디와 계약

을 연장할지, 브래디가 다른 팀

으로 옮길지, 혹은 브래디가

NFL에서 은퇴할지 아직까지 확

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최근 브래디의 행적을 보면 패트

리어츠와 브래디가 함께한 시간

은 2019시즌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전문 라디오 채널인

WEEI에 따르면 질레트 스타디

움에서 브래디 가족이 사용하던

스위트룸이 최근 깨끗하게 청소

되었다. 이 스위트룸은 시즌 중

에 브래디 가족이 사용해왔던 공

간으로 이전까지는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워진 적이 없었

다.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브래디

가족의 집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

로 나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 브래디와 아내인 지젤

번천이 소유하고 있는 브루클라

인 집은 지난 10월부터 부동산 시

장에 팔려는 집으로 나왔으며,

비싼 가격 때문인지 아직까지 매

매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현재

브래디의 브루클라인 집 가격은

3천 4백만 달러(34 million)에 매

물로 등재되어 있다. 

브루클라인 집을 내놓은 브래

디 가족은 이미 커네티컷 그린위

치에 새 집을 구입하고 이사까지

마친 상태다. 브래디 가족이 머

물렀던 브루클라인 집은 현재 비

어 있다. 이외에도 브래디는 매

사추세츠 지역에서 몸담았던 각

종 자선 봉사 단체에서도 사임한

상태다. 

jsi@bostonkorea.com

최근 브래디의 행적을 보면 패트리어츠와 브래디가 함께한 시간은 2019시즌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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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나야 대표를 만난 것은 12월

10일 케임브리지 켄달스퀘어의 레

스토랑 캐탈리스트(Catalyst)와

MIT 오픈러닝 본부에서였다. 

세나야는 머신투머신(M2M) 기

기와 SaaS (Solution as a Service)

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2010년

창업한 이 회사는 4차산업으로 향

하는 길목에 있는 회사중의 하나다

. 눈에 띄는 것은 초기에 산제이 사

마(Sanjay Sarma) MIT 교수, 서

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이 이사진으

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창업 전 그

는 미 스티븐스공대(Stevens In-

stitute of Technology) 교수를 거

쳐 시멘스, 사이프러스, 시게이트

등 주로 반도체 회사에서 연구자로

, 또 임원으로 근무했었다. 

그와 4차산업, 오픈러닝 등에 관

한 긴 이야기를 나눈 후 물었다. 여

러 번의 전직, 창업, 그리고 MIT 오

픈러닝까지 쉽지 않은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

임 없이 대답했다. “절실함(Des-

peration)”이었다고. 출발시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을지라도 도착하고

자 하는 절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도착이란 단어를 만날 수 없을 지

도 모른다. 

IOT 기업 세나야(Senaya)

시게이트(Seagate)의 차세대

SSD개발사업본부 본부장이었던

브라이언 이 대표는 2010 년 세계

경제위기시 시게이트가 사업부를

삼성에 넘기면서 회사를 떠났다.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

는 자신의 사업을 하자고 결심했다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겠

다는 생각에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한 것이다.  

스스로를 “반도체 가이”라고

호칭한 이 대표는 이것 저것을 탐

색한 끝에 한국에 있는 친구와

RFID(Radio-Frequency Identi-

fication)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했

다. 당시 하이닉스에서 FeRAM이

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

장 작은 칩셋을 만들어 RFID를 아

주 작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RFID에 생소한 이 대표는 도움

을 받기 위해 RFID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뉴욕 소재 RFID 저널

매거진 편집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

했다. 항상 최고의 전문가와 일해

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그는

기술적으로 RFID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편집장은

MIT 산제이 사마 교수를 추천했

다. MIT AUTO ID 랩의 창시자

인 산제이 사마 교수는 연구진들과

RFID를 표준화 시켰고 IOT(In-

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의

근간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대표도

“IOT란 말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MIT AUTO ID 랩이다. 산제이 교

수는 기술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존경받는 리더”라고 그를 평

했다. 

이 대표는 MIT AUTO ID 랩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 사마 교수에

게 이메일을 보냈다. 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메일을 보내기 여

러 차례, 만나보자는 연락을 받았

다.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RFID 반도체 칩을 경쟁자 대비

3분의 1 크기로 만들어 가격도 줄

일 수 있고 성능도 제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마 교수

는 “앞으로 RFID는 거의 무료로

배포해야 하므로 의미가 있다”며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자리에

서 이 대표는 사마 교수에게 이사

(Board) 직을 제안해 그를 영입했

다. 이렇게 해서 그는 MIT 오토아

이디랩의 창시자인 사마 교수와 인

연을 맺었다. 

사업 출발은 순조로웠다. RFID

시제품을 만들어 실험을 끝내고 월

마트에서 5억개의 칩셋을 독점적

으로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그러나 하이닉스가 SK에 넘어가

면서 이 대표에게 좌절을 안겼다.

하이닉스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

해 RFID를 더 이상 생산치 않기로

하면서 파트너를 잃어버린 것이다

. 

그러나 사마 교수의 소개로 전세

계 70% 팔레트(Pallete)를 리스하

는 회사의 팔레트에 추적장치를 설

치하는 일을 맡게 되며 IOT분야로

진출하게 됐다. 현재 세나야는 센

서를 부착해 무선으로 추적하는 머

신투머신(M2M) 기기와 SaaS

(Solution as a Service)를 제공하

고 있다. SaaS란 장비나 소프트웨

어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제공하

는 비즈니스를 뜻한다. 이 대표는

“물건만 팔거나, 소프트웨어를 팔

면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해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OT는 자연적

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

업으로 연관되어 있다. 

<박스로 설명> 사물인터넷

(IOT),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장

비에 센서와 통신장비를 설치해 인

터넷을 통해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온도조절기

(Thermoset)에 센서를 부착해 인

터넷으로 연결한 후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등이

하나의 예이다. ▶▶9면으로 계속

▶▶1면에 이어서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1. 

브라이언 이 세내야 대표 MiT Open Learing, Senior Adviser

브라이언 이 세내야 대표/MiT Open Learing, Senior Adviser, 최근에는 오픈러닝 연구실에서 G-20 제안서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Magazine i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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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러닝(Open Learning)-장래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습하

는 것

이 대표를 만나면 명함을 두장

건넨다. 하나가 세나야 대표 명함

이라면 다른 하나는 MIT 오픈러

닝의 상임 고문(Senior Advisor)

명함이다. 케임브리지 테크놀로지

스퀘어 600번지 2층에 위치한 오픈

러닝 연구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

픈러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었다. 

이 대표는 올해 사우디아라바이

에서 열리는 세계 정상 회의, G20

산하 T20(Task Force) 분과 6번째

교육경제분과에서 미래교육을 위

한 플렛폼 개발을 위한 제안서 준

비에 한창이었다. MIT 등 몇 개의

선도적인 교육기관들과 협력해서,

오픈러닝 플랫폼을 개발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세계에 제공한다

는 제안서다. 오픈러닝의 문제점을

세계적인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

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대표가 제기하는 오픈러닝,

즉 미래의 교육프로그램이 해결해

야 할 것은 지속가능성, 기존의 교

육대비 비용절감, 자발적 동기유발

등 세가지 문제다. 산제이 사마 교

수를 돕기 위해 제시했던 미래교육

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산제이 사마

교수는 라파엘 MIT 총장에게 설

명했고 이를 기반으로 MIT 오프

러닝랩이 만들어졌다. 오픈러닝랩

은 MIT 부총장인 사마 교수가 맡

아 운영한다. 2013년에 설립된

MIT 오픈러닝은 현재 200명 이상

의 교수와 연구진을 갖춘 세계 최

대의 미래교육 연구기관으로 성장

하였다.

오픈러닝에 기초한 이 대표의 향

후 교육에 대한 생각은 가히 혁명

적이다. 이 대표는 “미래는 가르

치는 것(Teaching)은 없어지고 모

든 것은 새로운 학습(learning)으

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물론 각급 학교와 학

년, 학위 등의 학재까지도 없어지

거나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자신은 핵물리학으

로 박사학위를 획득했지만 자신이

일하는 반도체와 하등의 상관이 없

었다. 배우는 것은 오히려 유튜브

나 인터넷 등을 통해 더 많이 배운

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도

와주다 보니 생물학을 MIT EDX

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다

. 그것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직강”이라고 말한다. 

이 대표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

게 획일적인 교육규격을 정한 것이

커리큘럼인데 미래는 개별적인 학

습이 중요해져서 기존의 커리큘럼

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80대

20룰, 즉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

하는 것에 80%의 시간을 쏟고 부족

한 것에 20%를 쏟는 지혜가 필요하

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오픈

러닝의 한 축은 온라인 러닝이고

다른 한 축은 추후 전공이 아닌 다

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싶을 때, 이를 지원

해줄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Life-long Education) 이다”고

말한다. 

이처럼 미래의 교육은 현재의 교

육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

만, 아직 미래의 교육을 지원할 만

한 체계나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

MIT 오픈러닝의 출발점이다. 

4차산업 –새로운 통화개념 도입

필요 

4차산업은 현재 진행형이고, 아

직 뚜렷한 정의가 아직 없지만 다

양한 자동화된 디지털의 융합이라

해도 무방하다. 4차 산업의 일부는

이미 우리 삶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는 것들도 있어 현재

로서는 여러 가지 실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산업으로 일컬어

지는 디지털의 시대에는 부의 재배

치와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4

차 산업이 발전될 수록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동화가 이루어 지

고, 노동과 직업이라는 개념은 새

롭게 정립될 것이다. 노동을 해야

임금을 받는 현재의 개념은 더이상

지속 가능해지지 않는다. 수익은

노동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참여나 이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유튜

브를 보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만들

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

측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현

금이나 크레딧카드와는 다른 새로

운 통화개념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어떤 것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는

사이버 통화(Cyber Currency)말이

다. 그 한가지로 블록체인이 될 수

도 있다. 이 대표는 “태어나는 모

든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아

팠을 때 무료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시대

가 와야 한다. 오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전쟁이다

. 그만큼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지난 50년간 가

격, 크기, 그리고 파워 면에서 1조

배 이상 발전했다. 이 추이는 앞으

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4차산업이 된

것이다.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센

서, 커뮤니케이션 등이 서로 움직

이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

존하는 미래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8면에 이어서

▶▶10면으로 계속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1. 

MIT 오픈러닝 연구실 내부, 연구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부서는 MIT의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 마이크로 매스터를 담당하고 있다

난 반도체 가이, 한국 보스톤 진출 돕겠다

Magazine i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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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과 한국 그리고 케임브리지 –인 앤

아웃, 아웃 앤 인

케임브리지에는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

과 브레인 파워가 몰려 있는 곳이다. 그곳

에 발 딛고 있는 이 대표는 “4차 산업이 한

국으로서는 ‘위기’가 아닌 ‘기회’”

라고 밝혔다. 4차산업의 개념은 아직 정립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4차산

업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가 생긴다. 4차산

업의 기반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수준 높

은 인적자원이 있는 한국으로 봐서는 4차산

업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4차산업 관련 한국은

전세계의 4-5위에 위치한다. 디렘이나 낸

드플래시는 전세계의 60-70%, 충전식 배터

리는 50% 이상을 생산한다. 5G와 같은 무

선통신은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소프트웨

어도 잘 발달되어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등의 인프라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문제점도 있다. “한국은 혁신지수는 높

은데 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또 시장

의 규모도 작다. 2만개의 벤처 중 매년 10-

15% 폐업한다. 반대로 사우디 아라비아, 우

루과이 등은 혁신지수는 낮지만 기업지수

는 높다. 미국은 혁신지수와 기업지수가 비

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단점을 보

완하고 강점으로 성공을 하려면 다른 여러

나라와 국제적으로 제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이 대표는 그래서 “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inside out,

outside in)을 하고자 한다. (이 대표와 보스

톤의 전문가들이) 문화, 언어, 제도, 그리고

비즈니스 속성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자

신들이 얼마나 뛰어난 줄 모르는” 한국의

4차 벤처를 미국으로 또 미국의 기술을 한

국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

다. “2010년 컨퍼런스로 한국을 찾았을 때

IoT관련 150개 기업의 브로셔를 받았었다.

2018년 다시 방문했을 때 단 3개의 기업만

이 살아남아 있었다. 너무 일찍 시작한 게

관건인데, 그만큼 지식과 경험은 이미 축적

되어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

이드 인은 혼자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곳 보스턴에 있는 뜻있는 한

국인들이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이를 위한 초석을 놓고자 한다”라고 강조

했다. 

editor@bostonkorea.com

▶▶9면에 이어서

<특별 기획> 보스톤을 움직이는 한인들 1. 

미래교육 티칭 없어지고 오로지 러닝으로 대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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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보스톤 북쪽 앤도버에 위치한

필립스 아카데미(Phillips Acad-

emy)가 사립과 공립을 통틀어 매사

추세츠 주 최고의 학교로 꼽혔다. 학

교에 대한 랭킹과 평가를 전문적으

로 하는 니치(Niche.com)는 최근 사

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모두 포함하

여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좋은 학

교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니치의 순위에서 최고 학교 TOP

10 중 9개 학교가 사립학교였다.

TOP 10 순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공립학교는 우스터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아카데미(Massachu-

setts Academy of Math & Science)

로 8위에 랭크되었다. 

니치는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평가, 그리고 연방 교육부의 자료를

토대로 최고 학교 순위를 산정하였

다. 니치는 재학생들의 시험 점수, 학

교 문화, 인종 구성, 안전과 의료 시

설, 체육 및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지

표들을 순위 산정에 반영하였다. 

필립스 아카데미에는 1,146명의 학

생들이 재학 중이며 학생과 교사의

비율은 5:1이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A+로 평가를 받

았다. 필립스 아카데미가 A+를 받지

못한 분야는 체육 활동과 학생 구성

의 다양성으로, 이 두 항목에서만 A

를 받았다. 필립스 아카데미의 연간

학비는 44,800달러다.   

다음은 니치에서 선정한 매사추

세츠 최고 학교 TOP 10 리스트이다. 

1. Phillips Academy, Andover

2. Noble and Greenough, Dedham

3. Deerfield Academy, Deerfield

4. Middlesex School, Concord

5. Winsor School, Boston

6. Groton School, Groton

7. Milton Academy, Milton

8. Massachusetts Academy of 

Math & Science, Worcester

9. Boston University Academy, 

Boston

10. Concord Academy, Concord

jsi@bostonkorea.com

필립스 아카데미 MA주 최고 학교
공립 최고 학교는 매사추세츠 아카데미
TOP 10 학교 중 9개 학교가 사립 학교

보스톤 북쪽 앤도버에 위치한 필립스 아카데미(Phillips Academy)가 사립과 공립을 통틀어 매사추세츠 주 최고의 학교로 꼽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매사추세츠 주의 주택 가

격이 주변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프라퍼티

샤크(www.propertyshark.com)

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6개 주의

집코드(zip code)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50개 집코

드 중 40개가 매사추세츠 주의 집

코드였다. 

프라퍼티샤크는 2019년에 뉴

잉글랜드에서 매매된 모든 주택

의 가격을 수집하여 집코드 별로

매매 가격의 중간값을 계산하였

다. 분석 결과 뉴잉글랜드 지방

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집

코드는 02199로, 평균 주택 가격

은 366만 9천 달러(3.669 million)

였다. 

02199는 프루덴셜 센터를 중심

으로 한 보스톤 다운타운 지역으

로, 2위와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02199의

2019년 주택 가격은 2018년보다

23%가 하락한 가격이다. 02199는

미국 전체에서도 6번째로 주택

가격이 비싼 집코드이다.  

뉴잉글랜드에서 매사추세츠

주 다음으로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은 코네티컷으로 9개 집코드

가 상위 50개 집코드에 속해 있으

며, 뉴햄프셔는 1개의 집코드만

이 50위 안에 들었다. 

jsi@bostonkorea.com

MA주, 뉴잉글랜드에서 
집값 가장 비싸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집코드는 02199로, 평균 주택 가격은 366만 9천 달
러(3.669 million)였다



The Boston Korea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13미국 131313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보류는 법 위반

(테헤란=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2년여간 계속된 무역전

쟁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양

국 간 긴장감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

망이 나왔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유럽 등

과도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

어 세계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분석

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1단게 무역합의 서명 :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 중국 부총리는 15일 워싱턴에서 1

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과 공산

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120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의 관세도 7.5%로 낮추기로 했

다.

中, 합의 이행 불확실…무역합의

깨지기 쉽다 :  이번 합의에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원론적인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

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무

역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중 관세를 즉

각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1

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2단계 합의

가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라증권의 아

메미야 아이치 선임 이코노미스트

는 "(무역 합의 속) 중국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규모라 달성하기 어려

울 수 있다"며 "무역 합의가 깨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2000억달러 규

모의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을 거론

, "중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

른 교역국에서의 수입량을 매우 많

이 줄여야 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변

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시티그룹의 세자르 로하스 이코

노미스트도 "올해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리라 생각한다"며 "미국은 1

단계 협상에서 관세를 지렛대로 사

용했지만 이제는 대중국 투자에 대

한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美, EU와도 무역전쟁 가능성 : 이

번 합의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

쟁은 다소 잠잠해졌다 하더라도 유

럽연합(EU)과의 무역전쟁이 부상

할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미국은 EU를 상대로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

구(WTO)에 제소한 소송에서 승리

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

했다.

여기에 프랑스가 미국 IT기업 등

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도

프랑스산 와인 등에 보복 관세 부과

를 고려하고 있어 EU와의 무역전

쟁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다.

게다가 워싱턴포스트(WP)에 따

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프랑

스, 영국 등에 이란을 상대로 핵합의

(JCPOA) 위반을 규탄하면서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트래티거스 리서치 파트

너스의 댄 클리프턴 정책연구 책임

자는 "유럽에서 불길이 치솟을 위험

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놀라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yellowapollo@news1.kr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의회가

책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

(GAO)이 16일(현지시간) 밝혔

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AO

는 보고서에서 "의회가 법제화

한 정책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하

는 것은 법의 충실한 집행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다"고 설명

했다.

GAO는 "미국 예산관리국

(OMB)이 예산 지출거부통제법

(ICA)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

책상의 이유로 자금을 보류했다

" 지적했다. 

GAO는 "이 보류는 계획적인

지연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우

리는 OMB가 ICA를 위반했다

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GAO의 이 같은 발표는 트럼

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된 직후 나온 것이다. 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acenes@news1.kr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은 했지만…"깨지기 쉬워"

중, 합의 이행 불확실..불안한 합의
미, EU와도 무역전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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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

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

안 통과의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검찰 개혁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한 뒤 하

루 만에 이뤄진 신속한 대응이다.

검찰 개혁법안 통과에 검찰 내부

적으로 반발이 커지는 와중에 나온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조건부 재신임에 화답했다는 분석

과 함께 개혁에 저항한다는 구실을

주지 않고 정권 수사를 마무리하겠

다는 의지표명이라는 상반된 해석

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은 2월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 직후

검찰개혁추진단 실무팀 인선을 끝

마칠 방침이다.

새롭게 꾸려질 추진단은 △새로

운 업무 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정비 등을 담당

하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

을 강조하고 윤 총장이 이에 동의하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하루만에 발

표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

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검

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

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

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

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

다"며 "비판 받는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

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와 청와대 관

련 의혹 수사 정국을 거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윤 총장 사퇴 요

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조건부 재신임을 확인한 것이

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

원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34기 검사

대상 강연에서 윤 총장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

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 총장

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 터였다

.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

청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 직접수

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에 동의한다

는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여

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신년사

에서도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

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구성은 과거 윤 총장이 밝

혀 왔던 이 같은 소신에 부합하는 행

보로 풀이된다. 또한 법안이 이미 국

회를 통과한 상황에서는 반발에 의

미가 없는 만큼, 조직 논리에 따라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치는 역

효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

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부의 개혁 움

직임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서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의견 개진

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

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등 실무적

논의 선에서는 법무부와 마찰을 빚

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예상도 나

온다.

한편으론 여권을 포함한 일각에

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줄곧 비판해 왔던 만큼, 검찰이 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에 호응하는 데 따

라 수사의 명분을 쌓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

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

태은)는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는 서

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화통신담

당관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

을 진행 중이다.

maum@news1.kr

윤석열, 청문회·국감·신년사 등서 '개혁 동의' 일관

동참하며 실무적 의견개진할듯…정권수사 꿋꿋하게

문"앞장서라" 주문에 발맞춘 윤석열…개혁동참? 수사명분

대검찰청은 2월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 직후 검찰개혁추진단 실무팀 인선을 끝마칠 방침이다. 윤석열  총장(사진)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에 동의한다는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靑하명수사'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

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화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을 벌이고 있다. 서버에는 하명수

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파견 경

찰관과 본청 경찰관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확

인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말 두 차

례 경찰청 압수수색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The Boston Korea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15



16 광고 The Boston Korea2020년 1월 17일 금요일 



광고The Boston Korea 172020년 1월 17일 금요일 



18 The Boston Korea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

책정보와 고위공무원 세평을 비롯

해 밑바닥 민심까지 두루 훑을 수 있

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권력자에겐

버릴 수 없는 카드로 꼽힌다.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보

경찰의 선거·정치 개입으로 전직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이 줄

줄이 재판대에 서게 된 것도 이런 이

유에서다.  

정보경찰이 갈등을 빚었던 정적(

政敵)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 선거 때는 정부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일종의 '컨설팅'까지 했

다는 게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만큼

과거 불법사찰·정치관여 논란은

경찰의 '아킬레스건'이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정보

와 수사 기능을 모두 거머쥔 거대 권

력기관으로 재탄생할 우려가 커지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수

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원샷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 벌써부터 경

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경고가 나

온다.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 폐지 후 경

찰 의존도 ↑…정보·수사 분리가 해

결책

경찰의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한 정보경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각 계의 공통

된 의견이다. 과거 나치 국가비밀경

찰(게슈타포)의 문제를 겪었던 독

일은 1950년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

리를 명시한 '헌법보호법'을 신설,

국가의 정보기능을 BND(해외),

BfV(국내)로 분리했다. 미국도 FBI

와 CIA, 각 연방 수사청 및 지역경

찰에 정보기능이 분산돼 있다.

이런 점을 두고 검찰도 경찰이 정

보·행정·수사 등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

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도 정보경찰을 통제하기 위

한 여러 대책을 내놨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경찰 인력을

약 11% 감축하기로 했었다. 정당,

국회 등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국회

협력관을 폐지하고 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

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약

경찰이 정치 관련 정보 수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는

명확하진 않다.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경찰의 업무범위는 '공공안녕에 대

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명시돼 있다. '공공안녕'이란 개

념이 여전히 모호해 경찰의 정치개

입을 차단하기엔 빈틈이 생길 수밖

에 없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정보경찰 의존

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다. 정부 입장에선 인사검증, 주요

정책 발표 등을 앞두고 국내정보가

없다면 정책의 오판이 생길 수도 있

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선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를 크로스체

킹해 정책결정을 해왔다면,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정보경찰의 팔다리마저 자르긴 쉽

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개입

관련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해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도죄가 있

으니 절도범이 안 생겨 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법안,

10개월째 국회서 '낮잠'

경찰개혁의 첫 단추로 정보·행

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

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정청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

부장이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

괄하고, 전국 수사부서 공무원을 지

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

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일

선 경찰서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

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3월 발의된

뒤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그간 정

부가 검찰개혁에만 무게추가 쏠리

면서 경찰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으

로 밀린 게 사실"이라며 "형사소송

법 개정보다 자치경찰제, 국가수사

본부 설치 등이 더욱 이해관계가 복

잡한 문제인데 논의가 진전되지 않

은다면 경찰은 왜 개혁하지 않느냐

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ms@news1.kr

정보경찰 의존도 커지는데 막강 수사력까지 '공룡경찰' 우려
권력개입 차단할 국수본·덩치 줄일 자치경찰제 10개월째 방치

정보·수사 분리 못하면 '경찰공화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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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617-969-사구팔구

w w w . b h h -
sneprime.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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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ed by
Programming support is provided 
by The Lowell Institute. Presented in partnership with Boston Chinatown Neighborhood Center,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VietAID, Vietnamese American Community of Massachusetts, and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무료입장

토요일
2020년 2월 1일
10시-5시

MFA 커뮤니티 설맞이 축제

설날 행사
MFA에서 중국, 한국,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세요.

이날 하루 동안, 미술은 물론 각종 활동과 
시연 및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mfa.org/lunar



達(달)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월

1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親

書)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전난 1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

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 축하 (지난

1월 8일) 메세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

은 것.

김계관은 또 제재 완화를 위해 핵(核

)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대화에 나서겠

다고 했다. 제재와 핵 시설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

라고.

김계관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숨가

쁘게 흥분에 겨워 온 몸을 떨며 긴급통

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

하(生日祝賀) 인사라는 것을 우리(북한

)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

傳達) 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계관은 "남조선 당국은 조미(朝美

: 北韓과 美國)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

르는 것 같다"며 "새해 벽두부터  남조

선(南朝鮮)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김

정일)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인사를 대긴급(大緊急) 전달한다

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놀려

댔다.

이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南

朝鮮 : 대한민국을 일컬음)이 우리 국무

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

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朝美關係 : 北

韓 美國을 말함)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김계관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

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 받았다

고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하며 대화(

對話)에 복귀할 것이란 허망한 꿈을 꾸

지 말라"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

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

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

했다.

또 "수뇌들 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간의 외교(外交)에서 자연

스럽다지만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

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 넘은

일이라고 해야겠다"고 한다.

김계관은 미, 북 대화 재개(再開) 가

능성에도 선(線)을 그었다.

그는 "(김정은, 트럼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

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쪽으로 분위

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 했다.

김계관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

며 1년 반 넘게 속고 시간을 잃었다"며

"다시 미국에 속아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이어 조미(朝美)간 대화가 다시 이루

어지려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

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

우리의 길(북한의 길)을 가겠다"고 밝

혔다.

또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

인 핵시설(核施設)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

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계관 담화를 두고 외교가에선 "우

리 정부가 희망적 사고에 젖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례적 "생일 축하덕담"을 확

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

기도...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도 우리 정

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문재

인 대통령에게 거듭 중재 역할을 요청

했다고 했었는데 미국과 북한 기류는

달랐다"며 "북한이 남북 이슈로는 꿈적

도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메신

저' 역할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

혼자 김칫국만 마시는 우리 정부의 짝

사랑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며 "얼마나

더 모욕을 당하고, 국민 자존심이 짓밟

혀야 짝사랑을 그만둘 텐가"라 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 So is my word that goes out
from my mouth :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but will accomplish what I desire and achieve the purpose for which I sent it. (이사야 55 : 11)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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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19일 - 1월 25일

●운수: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소중한 이 순

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훗날에 가서 후회

하지 않습니다.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얻는 것보다 신뢰를 얻는 것이 더 큰 소

득이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 한번만 더 용기를 내어보세요. 혹여나 하고 미리 걱

정하면서 자꾸 뒷걸음치면 영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1, 23일 길일. 19, 25일 주의.

쥐띠 |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운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

론이고 스스로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서 함박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 떨어졌던 매상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나갔던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받게 되니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

어보세요. 서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소띠 | 함박 미소를 짓게

●운수: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체크

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알게

모르게 돈이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이라도 당장 꼭 써야 할 것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구입하지 마세요. ● 애정: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주 사소

한 이유로 멀어질 수 있으니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토끼띠 | 눈치껏 행동해야 

●운수:가만히 앉아서 운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급한 것인지 일의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처리

하세요. ●금전:노력 없이 결과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애정:미리 앞서서 괜히 사서 걱정한 격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 탈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5일 길일. 19, 21일 주의.

범띠 | 일의 순서를 정해서

● 운수:변화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사

나 이전을 할 일이 있으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 금전: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좋은 찬스가 옵니

다.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용띠 | 좋은 찬스가

● 운수:힘들 때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

억하세요.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금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황

만으로 판단하다가는 실수하게 됩니다. ● 애정: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상대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뱀띠 | 철저한 확인이 필요

● 운수: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에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다 지나가고 더욱 명쾌해질 것입니다. ● 금전:

귀인의 도움이 따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

지도 않았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 사이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말띠 | 귀인의 도움이 따르고

●운수:왠지 모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지고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거

래처가 연결되겠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제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감동하는가

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양띠 | 왠지 모를 희망이

●운수:삶이 주는 무게로 두 어깨가 처지더라도 피할 수 없

으면 즐기자는 생각으로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금전:손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니 특히 잠깐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정에 약해져서

금전거래를 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애정: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길게 대화

를 나누지 마세요. 격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닭띠 | 삶이 주는 무게로

●운수:내가 하는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겠습니다. ●

금전: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지출을 최대한 줄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현실에 걸

맞은 생활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애정: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긍정적인 시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

원숭이띠 | 원칙을 지켜야

● 운수:좋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한 순간이듯이 힘든 상

황이 좋게 바뀌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

금전:주중보다는 주말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현재 처한 모든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4, 25일 길일. 22, 23일 주의.

개띠 | 희망의 끈을

● 운수: 개가 콩엿 사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간다는 속담처럼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처럼 되니 다시 생

각하도록 하세요. ● 금전: 판단력이 흐려지니 제대로 상황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

다. 투자와 관련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너무 쉽게

속마음을 보이지 마세요. 잘못 말하면 고민만 더 보태는 격이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5일 길일. 21, 24일 주의.

돼지띠 |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봉준호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

,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과 오스카

트로피를 놓고 겨룬다. 영화 '기생

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뿐 아

니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미술

상, 편집상 등 총 6개 부문 최종 후보

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이처럼 여러 부문에 걸쳐 최종 노미

네이트 된 것은 한국 영화사 101년

사상 '기생충'이 처음 있는 일이다. 

'기생충'은 13일 오후 10시18분(현

지시각 13일 오전 5시18분)부터 진

행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 발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

본상, 국제극영화상, 편집상, 미술

상까지 6개 부문에 최종 후보로 명

함을 내밀었다.

작품상 후보로는 '기생충'과 함께

'포드V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 이

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

리우드' 등이 올랐다. 감독상 후보

명단에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과

함께 마틴 스콜세지 (아이리시맨),

토드 필립스(조커), 샘 멘데스

(1917), 쿠엔틴 타란티노(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이름을 올

렸다. 

각본상에서는 '나이브스아웃' '결

혼 이야기' '1917' '원스 어폰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국제극영화상에서

는 '코퍼스 크리스티'(폴란드), '허

니 랜드(북마케도니아), '레미제라

블'(프랑스), '페인 앤 글로리'(스페

인)이 '기생충'과 경쟁한다. 

더불어 편집상에서는 '포드V페

라리' '아이리시맨' '조조래빗' '조커

'가,  미술상에서는 '아이리시맨' '조

조래빗'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기생충'과 트로피를

놓고 대결을 벌인다.

'기생충'은 이로써 한국 장편 영

화로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

식에 최종 후보로 지명됐다. 2005년

한국계 호주인 박세종 감독 '버스데

이 보이'가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

에 올랐고, 2013년 이민규 감독의 '

아담과 개'가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

보에 진출한 바 있다. 장편 영화로

는 '버닝'(감독 이창동)이 지난해인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예비 후보에 포함됐으

나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다.

최다 부문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

린 영화는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아이리시맨' 등이 있

다. '1917'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

리우드'는 각각 10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됐고, '아이리시맨'도 남우조연

상 후보에 조 페시와 알 파치노가

동시에 명함을 내민 것을 포함해 총

10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기생충'은 지난해 제72회 칸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을 수상한 이래 전세계 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수상 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제77

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

화 최초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

으며 전미비평가협회상 시상식에

서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고, 제9

회 호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

품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미국 크리틱

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도 외국어영

화상을 받았다.

한편 '기생충'이 6개 부문 최종 후

보에 이름을 올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월9일 LA에서 열린다. 

eujenej@news1.kr

'기생충', 韓 최초의 오스카 6개 부문 최종 노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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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박명수, 장성규, 인교

진, 이수혁 등 역대급 라인

업을 완성한 '끼리끼리'가

다가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첫 방송을 확정했다.

MBC '끼리끼리'(연출 한

영롱 노승욱) 측은 14일 이

같이 밝히며 "민족 대 명절

인 설날에 시작하는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선공개 영상부

터 첫 방송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끼리끼리'는 지난 10일 박

명수, 장성규, 인교진, 이수

혁, 은지원, 황광희, 인피니

트 성규, 이용진, 하승진, 정

혁 총 10명의 출연자가 모두

참석해 첫 촬영을 마쳤다.

박명수, 은지원, 황광희 등

배테랑 예능인들의 검증된

웃음부터 장성규, 이수혁,

이용진 등 첫 MBC 고정 예

능에 도전하는 이들의 숨겨

진 예능감까지 10인 10색의

매력이 현장을 웃음바다로

물들였다는 후문.

이 가운데 오는 16일 목요

일부터 MBC Entertain-

ment 유튜브 채널에서 끼리

들 10명의 사전 성향 테스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순차적

으로 공개한다고 해 눈길을

끈다.

'끼리끼리'가 출연자들을

성향별로 나눠서 서로를 이

해해보는 '성향 존중' 버라

이어티인 만큼, 방송 전 출

연자들의 성향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사전 촬영 영

상을 미리 선공개하는 것.

과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

여줄지 그리고 그들의 성향

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유발

한다.

ichi@news1.kr

박명수·장성규→이용진·이수혁까지 
'끼리끼리' 26일 설날 첫방송

이효리 '아무노래' 댄스 챌린지 동참…지코 "감사합니다"
(서울=뉴스1스타) 안태현 기자 =

가수 이효리가 지코의 신곡 '아무노

래' 댄스 챌린지에 합류했다.

이효리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l Love this song(이 노래가 좋아

) 아무렇게나 춤춰"라는 글과 함께

한 편의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지코의 신곡인 '아무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맞춰 막

춤을 선보이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

이 담겨있다.

이효리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어보이거나 나름 진지한 모습으로

막춤을 소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이효리의 영상을 본 지코

는 직접 "우왓! 감사합니다"라는 댓

글을 남기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효리 외에도 마마무의 화

사, 가수 청하, 방송인 장성규 등이

지코의 신곡 '아무노래' 댄스 챌린지

에 동참하며 응원을 보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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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12/13

Natick Mall 옷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한

여성분 구합니다.

T. 617-543-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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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레넌은 비틀즈의 멤버였다. 그는 테가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 안경도 동그

란테 이다. 장발인 아이가 내 안경을 써봤다

. 거울을 보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아, 죤

레넌처럼 보인다.’  쳐다보던 내가 동의 했

다. 존레넌이 살아있다면 올해 여든이다. 

= 비틀즈의 노래중 Yesterday가 있다.  오

래전이다. 라디오에선 이 팝송이 흘러나왔

다. 뜻은 몰라도 선율은 듣기에 삼삼했다. 자

주 들려왔으니 귀에 익었던 거다. 이 노래가

사를 한국어로 번역 한다면, 듣는 감상이 다

를 수도 있겠다. 1절 가사이고 내 스스로 번

역/번안 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지난 날엔

내 모든 시름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젠 그 걱정이 다시 다가 왔군요.

아, 지난 날을 그리게 되네요.

(Yesterday, 가사 1절)

이곡을 피아노로 다시 들은 적이 있다. 아

이가 이따금 연주하곤 했다. 내 몸은 피아노

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선율을 타고 마음은

어제로 돌아가는듯 싶었다. 콧노래까지 따

라 할뻔 했고 감흥이 되살아 났던 거다. 감동

이 세월과 공간을 넘어섰다. 

“내 나이 육십하고 하나일 때/난 그땐 도

대체 어떤 모습을 할까~”  가수 이장희가

즐겨 부르는 노래다. 나도 이 노래를 들었을

게다. 들을 적엔 큰 감동은 없었을텐데, 육십

을 바라다 보기엔 아직 어렸음에 틀림없다.

노래하던 청년 이장희도 일흔을 훌쩍 넘겼

다. 100세가 된 김형석교수님이 한 말이다.

‘철이 들려면 60은 되어야 한다.’ 분명 가

수 이장희도 철은 낫을 터.

아까운 청춘이요 안타깝게 아껴둔 어제.

귀하기만 한 어제요 청춘을 낭비하지는 않

았나 은근히 걱정한다. 철이 들었는지 그것

도 아리송하다. 하지만, 인생이 달리 보일적

도 있고 행복하다고 감사히 여기는바. 

= 우리부부도 그 아끼던걸 새롭게 시작하

고파 한다. 듣는 아내가 한마디 안할리 없다

. ‘당신만 행복하면 다냐?’ 철 좀 들어라

!.’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한담객설閑談客說: 아껴둔 어제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한 '보스톤산악회'

727회 

지난 토요일(01/11/2020) 뉴햄프셔 소재 <

보스톤산악회(회장/김상호)> 회장 자택에서

'2020 보스톤산악회 신년회' 모임이 있었다.

보스톤산악회 회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번

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해 모두 모인 인

원이 50여 명이 되었다. 이번 신년회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는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마

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스톤 간호협회>

간호사 몇 분이 신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간호사협회에 우리 보스톤산악회 산우 한 분

(윤은경)이 있었기에 이번 CPR 교육이 계획

되고 실행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보스톤 간호협회> 간호사 네 분이 참석하

여서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하였다. 간호사 한

분 곁에 산악회 산우들이 나눠서 각자 한 번

씩은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었다. 자세하게

일러주는 간호사들의 지침을 꼼꼼히 챙기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배우려고 눈망울들

이 모두 초롱초롱했다. 미국이나 한국의 사

건·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위급한 상황에

서 심폐소생술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YMCA에 등록해서 꼭 교육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었다.

무엇보다도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내게는 더욱이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

을 갖고 계실 것이다. 장소를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가정 안에서나 밖의 그 어느

곳에서나 알아두면 좋은 교육이지 않겠는가

. 어느 곳에서나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도 교육의 아주 필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한다.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참으로

위험할 때도 많이 경험한다.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일행들도 목격한 때

도 있었다.

CPR(심폐소생술)을 시행 시 첫번 째는 의

식을 잃은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

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Are you okay?(여보

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

응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

게 911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호흡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

소생술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

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 점을 찾아 30회 가

슴 압박을 실시한다. 압박 깊이는 약 5cm(소

아는 4-5cm),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하라고 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공

호흡은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공호흡

을 시행할 경우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환자의 코를 막은 다

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인공호흡을 꺼리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라는 것이

다.

다섯 번째 가슴 악박 30회 인공호흡 1회 실

시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다시 1회를 반복

하며 911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

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

방하도록 한다. 어린아이의 경우 깍지를 낀

두 손바닥이 아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고

압박 깊이는 약  4-5cm로 한다. 아기나 아이

에게 손바닥을 이용할 경우 장기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란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결

혼을 하고 나면 가끔씩 손자·손녀들을 돌봐

주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때 늘 불안

한 마음이 있지 않던가.

2020 '보스톤산악회' 신년회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2020년 신

년회는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CPR 교육을 마친 후 서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다. 식사를 마

친 후 이어서 '보스톤산악회 신년회' 순서가

시작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이런저런 행

사 보고와 함께 새해의 계획과 그에 따른 임

원들의 소개 그리고 즐거운 윷놀이와 노래방

도 이어졌다.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

한 시간이었다. <보스톤산악회>의 마음이 담

긴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산, 좋은 사람

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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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양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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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생

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 또는 사고

는 눈 앞의 본질적 욕구를 초월한 다른 욕

구에 대한 갈망이다. 동물적인 욕구인 생

존과 종족번식을 넘어서, 인간들은 행복

이라는 욕구를 추구하려 한다. 그런데 이

행복은 개개인에게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무한한 부를 추구하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존경을 추

구하는 사람, 절대진리를 알려고 노력하

는 사람, 신앙을 통해서 사후의 영생을 추

구하는 사람들… 모두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 그리고 아무리 감추려해

도, 이 행복에 대한 개개인의 철학이 현실

적 일상생활에 스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

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있어서 주택을 사고

팔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손님의 이 행복척도를 빨리 이해하고 방

향을 정하는 것이다. 부를 다 행복으로 추

구하는 손님에게는 최대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조금 손해 보

더라도…의 개념은 고려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존경을 절대 행복으로 생각하

는 손님에게는 존경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찾아줘야 한다. 청렴하지만 고아한 주택

이 될지, 웅장하고 근엄한 주택이 존경의

대상인지를 손님에 따라 달라진다. 손님

의 행복의 척도를 모르면서 무조건 최근

의 유행지역이나, 잘 팔리는 주택을 권하

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첫째

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손님의 행복개념

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념을 가르

치려는 행동으로 보이고, 둘째로는 빨리

커미션을 벌려는 수법으로 비춰지기도 하

기 때문이다. 이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들

의 행복개념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이 나

타나는 것이다. 결국 만족스런 부동산 매

매는 소비자의 행복개념을 충실히 실천함

에 달려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행복개념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가 에

이전트들에게는 가장 힘든 케이스이다.

이럴때 나는 손님들에게 질문을 해본다.

‘주택을 사고 팔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 지

역, 주택타입, 학군, 교통… 많은 항목들이

나열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

나다.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당

신은 왜 주택을 사려고, 아니면 팔려고 하

십니까?’에 의해서 정해진다. 본인 스스

로 왜 주택을 사려고 하는지 확실한 이유

가 있다. 또한 팔아야 하는 이유도 뚜렷하

게 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은 단추를 차례로 맞추는 것과 같

다.

벌써부터 2020년의 주택시장이 밝아 보

인다, 아니다 아직은 모른다… 등등 의견

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주택가격이 오

를 것 같다는 기대에 주택을 사고, 주택가

격이 내려갈지도 모른다에 주택을 판다고

생각한다.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그러

나 이는 사람들은 항상 최대이윤만을 최

고라고 생각한다는 속단과도 같다. 날씨

가 맑다고 결혼식을 올리고, 흐리다고 취

소하지는 않는다. 결혼식을 결정하면 날

씨는 배경일뿐이다. 금년에 내가 주택을

사야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는 근

본적인 결정이되고, 2020년 주택시장은 배

경으로 남아야 될 것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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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대남보와 그

의 딸이 풍월주 용춘공을 위하여 스스로 보인

충성심과 정절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가산을 모두 용춘공에게 사용하도록 하

여 곤궁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를 뒤늦게 안

용춘공이 대남보의 아들들을 화랑도로 입문

케하는 장면들이다.

[대남보의 딸은 용춘공을 위하여 스스로 정

절을 지키고 유화遊花가 되기를 거부했다. 공

이 딱하게 여겨 여러 차례 말했으나 안 들었다

. 대남보가 “한 명의 여자로 인하여 어찌 공

께서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했다. 공이

말하기를 “내가 사랑幸을 하지 않는 것은 사

람들이 내가 너를 사사롭게 대한다고 할까 염

려하기 때문이다” 했다. 딸이 듣고 슬퍼하여

우물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낭두郎頭 등이 이

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공에게 절하고 말하기

를 “이같이 이르도록 만든 것은 신들의 잘못

입니다” 했다. 용춘공은 마지 못해 대남보의

딸을 거두었다. 그날로 남보男甫를 해직하고

말하기를 “부녀가 한 사람을 섬길 수는 없다

” 했다. 남보는 기뻐하며 “나를 알아주면 충

분합니다. 어찌 모름지기 지위를 논하겠습니

까?” 했다. 

진평제가 이를 듣고 곧 남보를 등용하여 공

을 위하여 궁사지宮舍知로 임명하여 재용財

用를 관장하게 했다. 남보는 원래 부유했는데

그 재물을 모두 기울여 공이 사용하도록 했으

며, 결사대 백 명을 모아서 공을 호위했으나,

공은 알지 못했다. 공이 하루는 종자從者들과

더불어 미복으로 거리를 지나는데, 어린아이

들이 노래하여 부르기를

<처를 바쳐 부자가 되고/ 일곱 아들 모두 말

을 탄다네/ 딸을 바쳐 가난해지고/ 세 아들 모

두 베옷을 입었네>

했다. 공이 물었으나, 종자들은 말하지 않았

다. 남보의 집에 이르자, 그 처와 세 아들이 삼

을 쌓아 놓고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있다가 용

춘공이 보자 그것을 숨겼다. 공은 이에 종자들

이 바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 종자

들이 자복하여 말하기를 “당두唐斗의 일곱

아들은 모두 영달했는데 남보男甫의 세 아들

은 모두 천한 까닭에 거리에 이 노래謠가 있습

니다” 했다. 용춘이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

이는 나의 잘못이다” 했다. 이에 그 장자인 학

열을 승부乘府에 천거하여 오지烏知를 주었

고, 다시 그 두 동생을 …에 부탁하여 말하기를

, “남보는 나를 위하다가 가난해졌다. 나는 장

차 위位를 물려줄 것이다. 그대는 그…” 라고

했다. 호림공이 풍월주의 지위에 오르자, 모두

등용하여 낭두郎頭로 삼았다. 남보는 그 아들

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도록

타일렀다. 세 아들은 모두 충절을 숭상했다. 건

복 20년 용춘공과 비보랑이 진평제를 좇아 한

수漢水의 전쟁에 나갔다. 남보에게 공으로 대

나마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위 인용문을 보면 용춘이 자책하며 대남보

의 큰 아들 학열을 천거하여 관직을 주었다. 비

록 15등급(대오大烏)이나 16등급(소오小烏)의

말직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

다. 동시에 호림공(문맥상 탈자 부분은 14세 풍

월주 김호림이 분명하다) 에게 부탁하여 차남

과 삼남의 화랑도 입문도 주선하였다. 대남보

의 아들들은 모두 임금과 나라에 충절을 받쳐

든든한 간성이 되었고, 특히 학열의 아들 죽죽

은 삼국사기(권47, 열전7) 에 가장 용맹한 ‘13

인의 전사’ 중의 한 명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용춘공은 풍월주의 위에서 물러나서 건복20년

진평왕이 친히 출정하는 대고구려 전쟁에 참

전하였다.186) 건복20년은 603년이다. 먼저 삼

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평왕25년)의 기록을

보면, “25년 가을 8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범하였다. 왕이 친히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막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화랑세기

(9세 풍월주 비보랑조)에는 “건복20년 8월 고

구려가 침범하여 왔다. 제帝가 친히 정벌하였

는데, 낭도들이 많이 따랐다. 공과 세호랑이 선

봉이 될 것을 청하여 한수漢水에서 맞아 싸워

크게 이겼다.” 여기서 공은 비보랑을 일컫는

다. 세호랑은 비보의 아들이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된 “건복 20년 용춘공과 비보랑이 진평

제를 좇아 한수漢水의 전쟁에 나갔다.” 13세

풍월주 용춘공조의 기록이다.

186) 고구려 영양왕이 장군 고승을 보내 신

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한 전쟁이다.

475년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탈취한 이후

한수 지역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데 553년 나제 연합군이 이 지역을 다시 빼앗

은 후 신라가 차지하였고, 신라와 고구려의 접

경지역임과 동시에 요충지였기에, 이 지역을

둘러싼 전쟁은 중요하였고 대규모였다. 삼국

사기(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 장군 고승이 불

리함을 감지하고 퇴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는데, 화랑세기에는 싸워 크게 신라가 이겼다

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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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3세 풍월주風月主 용춘공龍春公(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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